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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류보다 앞선 문명을 지닌 외계인은 SF 영화나 소설의 

단골 소재다. 하지만 지금까지 과학자들은 지적 외계인은 

고사하고 아주 단순한 외계 미생물조차 증명하지 못했다.

‘나우뉴스’에 따르면 과학자들은 지난 수십 년간 지적 

외계인이 증거가 될 수 있는 전파 신호를 찾아 헤맸지만, 

특별한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외계 문명의 증거를 찾는 

과학자들은 계속해서 우주의 신호를 분석하는 한편 새로

운 돌파구를 찾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나사 고다드 우주 비행 센터의 라비 코파라푸와 그 동

료들은 대표적인 대기 오염 물질 중 하나인 이산화질소

(NO2)가 외계 문명의 단서가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연구

팀이 천체물리학 저널(Astrophysical Journal) 발표한 내용

에 따르면 여러 가지 대기 오염 물질 가운데 이산화질소만

이 가진 몇 가지 장점이 있다.

대기 오염 물질 중 오존층 파괴 물질인 염화불화탄소

(CFCs, 프레온 가스) 같은 경우 자연적으로는 거의 존재하

지 않는 인공 유기 화합물이기 때문에 대기 중에서 검출한

다면 외계 문명의 강력한 증거가 될 수 있다.

하지만 현재 관측 기술로는 관측이 힘들 뿐 아니라 해당 

외계 문명이 프레온 가스를 사용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 

어쩌면 이 외계 행성에서도 오존층 파괴 문제로 사용금지 

됐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산화질소는 내연 기관의 연소 과정과 여러 산업 제조 

과정에서 생산되는 물질로 해당 외계 문명이 산업화 과정

을 거쳤다면 대기 중 상당량이 남아 있을 가능성이 크다. 

물론 자연적으로도 생성된다는 단점이 있으나 지구처럼 

이론적으로 예상되는 것보다 훨씬 많은 양이 이산화질소

가 포착된 외계 행성이 있다면 산업 활동의 징후로 의심

할 수 있다.

이산화질소의 존재는 외계 행성이 모항성 앞을 지날 때 

대기를 통과한 빛의 스펙트럼을 분석하면 확인할 수 있다. 

물론 외계 행성의 대기 스펙트럼을 분석하는 일은 매우 어

려운 일이다. 특히 목성처럼 큰 가스 행성이 아니라 지구

와 비슷한 크기의 작은 외계 행성인 경우 더 어렵다. 행성

이 아무리 밝아봐야 별 밝기의 수십억 분의 1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연구팀은 컴퓨터 시뮬레이션을 통해 현재 발사 예정인 

제임스 웹 우주 망원경이나 다른 차세대 망원경을 사용하

면 가능성이 있다는 결과를 얻었다. 다만 30광년 이내에 

있는 태양 비슷한 별 주변을 공전하는 지구 비슷한 외계 

행성의 대기에서 이산화질소를 검출하기 위해서는 400시

간 정도 관측이 필요하다.

차세대 우주 망원경은 중요한 관측 목표가 매우 많아서 

외계 행성 하나에 이렇게 많은 시간을 할애하기가 쉽지 않

다. 따라서 관측 목표를 매우 신중하게 결정할 필요가 있다.

실제 관측에 들어가기 전에 실제로 정확하게 이산화질

소의 양을 측정할 수 있도록 관측 모델도 정교하게 가다

듬어야 한다. 당장 관측이 가능하진 않겠지만, 연구팀은 

앞으로 더 정교한 3D 모델을 만들 계획이다. 이런 연구를 

통해 언젠가는 외계 생명 혹은 문명의 징후를 지닌 행성을 

실제로 찾게 될 날이 올지도 모른다.

▲ 우주 어딘가에 있을지 모를 지적 생명체를 찾기 

위한 노력이 계속되고 있다. 사진= shutterstock

대기 오염 물질로 외계 문명의 존재 찾는다


